
전 세계 육지면적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거대한 땅이자 야생동물의 낙원으로 불리는 미지의 검은 대륙 아프리카. 아프리카는 우리가 문명이란 옷을 걸치기 

전인 인류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. 장엄한 대자연과 그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원시부족을 찾아 케냐와 탄자니아의 거친 사막과 광활한 초 

원을 넘나들며 펼쳐진 50일간의 대장정! 순수한 생명의 땅에서 태고적 인류원형에 가장 가까운 그들을 만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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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부 초원의 유랑자, 가구루족

세계 소수종족보호단체인 '서바이벌 인터내셔널 의 

조사에 따르면 '문명세계'와교류한 적 없는 '미접촉 

종족 이 전 세계에 100부족 정도 존재한다고 전했다. 

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탄자니아 세렝게티 초원에서 

200킬로미터 떨어진 만고레 정글에서 발견된 '가구루 

족'. 외부세계와 단절된 채 자신들만의 고유한 삶을 영 

위하며 원시적인 생활형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가 

구루족은 현재 200여 명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 

다. 농경이나유목이 아닌 사냥과수렵을통해 생계를 

이 어온 가구루족은 원시 인류가 그랬듯 나무를 마찰시 

켜 불씨를 얻고,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집에서 생활하 

고 있다. 원시적인 언어생활로 외부인과 소통할 수 없 

는데다 아생동물이나 나무열매 등을 찾아 2, 30명씩 소 

그룹을 이뤄 유랑생활을 하는 탓에 이들을 찾기는 쉽지 

않았다.

초원을 달려 정글 이곳저곳을 헤맨 끝에 겨우 만난 가구 

루족. 얼마의 기간이 될지 모르지만 그들은 새로 정착 

한 곳에 나뭇가지를 엮어 임시거처를 만든 후 끼니를 해 

결하기 위해 바오밥 나무에 오른다. 아프리카를 대표하 

는 바오밥 나무는 가구루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

식물. 커다란 나무등걸 속에 가득 들어찬목청을 채취 

할수 있기 때문이다.

이렇게 열악한상황에서도 새로운 생명이 탄생해 오랜 

만에 마을은축제분위기에 젖는다. 사냥에서 남편을 잃 

은 19세의 젊은 여 인이 남자아이를 출산한 것. 그러나 

영양부족으로 엄마의 젖은 부족하고, 물도 없어 흙탕물 

을 데워 아이를 씻길 수밖에 없다. 새벽이면 아이의 목 

숨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가족 

들. 며칠 동안 머물렀던 지역에 먹을거리가 부족해지자 

그들은 또다시 유랑의 길을 떠난다.

2부 케냐의 붉은 전사, 삼부루족

우리나라 면적의 6배, 3,000만 명이 사는 거대한땅 케 

냐. 케냐의 북동부 건조지대에는 유목생활을 하며 전통 

문화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삼부루족이 있다. 가축의 

피와 우유만 먹고, 진흙으로 만든 집에서 4〜5세대가 가 

축과 함께 거주하는 삼부루족

취재진이 삼부루 마을에 도착했을 때, 쉽게 볼수 없는 

광경을 만났다. 한 달에 한 번 가축의 피를 마시며 붉은 

전사의 전통을 이어가는 삼부루족의 생활을 엿보게 된 

것이다. 케냐의 소수민족들은 일반적으로 소피를 마시 

는데 이들은 낙타피를 마신다. 피의 양도 많고, 맛도 달 

라서 낙타피를 마시게 됐다고 한다.


